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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안정성은 언제든지, 의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

기에 충분한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로, 식품의 유용성

(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이용성 (utilization),

안정성(stability)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1,2 사회계층

에 따른 건강 수준 차이의 상당 부분이 식생활을 포함한 생

활행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됨에 따라,3,4 건강한

식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식품 확보 상태를 나타내는 식품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식품불안정성은 식사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식품안정성이 미확보된 군은 식품안정성이 확보된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food security with the total and individual flavonoid

intakes among Korean adults. Methods: Study subjects were 13,454 men and 19,563 women aged 19 years and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2007~2012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food-

secure and food-insecure groups using the answers to a self-reported question on food sufficiency of subjects'

household. The total and individual flavonoid intakes were calculated by linking 24-h dietary recall data of subjects with

a flavonoid database. Mean differences in dietary outcomes by food security status, and major food sources of total

flavonoids were examined. Results: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5.8% of male adults and 6.6% of female adults were in

food insecure households. Mean daily intakes of total flavonoids, flavonols, flavones, flavanones, flavan-3-ols,

isoflavones, and proanthocyanidin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food-insecure groups than food-secure groups among both

male and female adults. The differences were maintained in total flavonoids, flavones, flavanones, and flavan-3-ols after

adjusting for total energy intake. Mean intakes of fruits and vegetabl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food-insecure groups

and the total flavonoid intake from fruits and vegetables was also significantly lower in food-insecure groups. The major

food sources of total flavonoids were apples (20.7%), mandarines (12.0%), and tofu (11.5%) in the food-secure group, and

apples (14.9%), tofu (13.3%), and mandarines (12.6%) in the food-insecure group.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food

insecurity was associated with lower intakes of flavonoids and reduced intakes of fruits and vegetables in a representative

Korean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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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비해 대부분의 비타민 및 무기질 섭취량이 낮고, 채소

와 과일 등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서 영양가가 높은 식품의

섭취량이 적으며, 전반적인 식사의 질이 낮았다.5,6 이와 같

이 불량한 식사는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7 역학 연구들에서 식품불안정성이 저소득층 성

인에서 비만, 심혈관질환, 제2형 당뇨 등 만성 질환의 위험

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8-10

충분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는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11 이는 채소와 과일을 포함한

식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무기질, 그

리고 파이토케미컬의 효과로 추정된다.12 대표적인 파이

토케미컬의 일종인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이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 중 benzo-γ-pyrone 구조를 갖고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로, 상당수의 연구에서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이 많

은 사람들이 심혈관질환, 당뇨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낮다

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13,14 따라서

식품확보가 불안정한 군은 채소와 과일 등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식물성 식품의 섭취가 부족해, 플라보노이드

섭취량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낮은 플라보노이드 섭취

는 건강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

러나 현재까지 식품안정성에 따른 플라보노이드 섭취 실

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계층에 따른 식사의 양과 질의 차

이가 점차 증가하면서,15 식품안정성 확보 실태를 조사하

여 식품안정성이 미확보된 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는 2005년부터 가구원 중 식품구매를 주로 담당

하는 1명에게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형편을 묻는 방법

으로, 식품안정성을 조사해왔다.16 조사에 사용된 단일문

항은 식품의 불충분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USDA’s

Core Food Security Module (18개 문항)과 비교하여 타당

도가 검증된 바 있다.17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

민의 식품안정성에 따른 식품과 영양소 섭취에 유의한 차

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18 식품안정성에 따른 플라

보노이드의 섭취에 대하여는 연구된 바가 없다. 농촌진흥

청에서 2009년 기능성 성분표를 발간한 바 있지만,19 포함

하는 상용 식품의 수가 제한되어, 플라보노이드 섭취 실태

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4, 5기 (2007~2012)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와 본 연구진이 구축한 한국인 상용식품의 플라

보노이드 함량 데이터베이스20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성인

의 식품안정성에 따른 플라보노이드 섭취 실태 및 주요 급

원식품을 분석하여, 우리 국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식생활 정책 및 사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007~2009년)와 제5기 (2010~

2012)의 식품섭취조사에 참여한 45,044명 중 만 19세 이상

성인 33,581명 (남자 13,721명, 여자 19,8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식품안정성에 대한

문항에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무응답인 경우와 1일 열량 섭

취량이 500 kcal 미만이거나 5,000 kcal 초과한 경우를 제

외한 33,017명 (남자 13,454명, 여자 19,563명)의 대상자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질병관리

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집되었으며,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

아 수행되었다 (승인번호: E1501/001-002).

일반적
 

특성
 

및
 

식품안정성
 

수준

제4기,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 설문조사 및 검진

조사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간이검진센터에서, 2008년

하반기부터는 이동검진센터에서 실시되었고, 영양조사는

숙련된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건강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성, 연령, 가구 소

득수준, 교육수준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현재흡연 여

부, 월간음주 여부를 생활습관 특성으로 이용하였다. 이

때, 연령은 ‘19~29세’, ‘30~49세’, ‘50~64세’, ‘65~74세’,

‘7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가구 소득수준은 ‘상’, ‘중상’,

‘중하’, ‘하’로,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

등학교’, ‘2년/3년제 대학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현

재흡연 여부는 평생 담배 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 담

배를 피우는지를 기준으로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고, 월

간음주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하였는

지를 기준으로 역시 ‘예’,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영양조사 항목 중 식생활조사를 통해 얻은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 아침식사 여부, 외식 빈도에 대한 정보는 식습

관에 대한 변수로 이용하였다.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는 제

4기에 비타민 혹은 무기질 복용경험에 ‘예’로 응답하였거

나, 제5기에 최근 1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식이보충제 복용

경험에 ‘예’로 응답한 경우 ‘예’로,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

오’로 분류하였다. 아침식사 여부는 2일전 아침식사 여부

와 1일전 아침식사 여부에 모두 ‘예’로 응답한 경우 ‘예’로,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외

식 빈도는 ‘하루 1회 이상’, ‘주 1-6회’, ‘월 3회 이하’로 분류

하였다.

식품 안전성 수준은 식생활 조사에서 가구원 중 식품 구

매를 주로 담당하는 1인에게 최근 1년간의 가구 식생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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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이용해 판정하였다. 이 문항

에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혹은 ‘우리 가족 모두가 충

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 식품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먹을 것이 부

족했다’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

다’고 응답한 경우, 식품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판단

하였다.

식이섭취조사
 

및
 

플라보노이드
 

섭취량
 

추정

영양조사 항목 중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해 조사된 식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식품 섭취량 분석을 위해 식품군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군 분류에 따라 18개 식품군 (곡

류 및 그 제품, 감자 및 전분류, 당류 및 그 제품, 두류 및 그

제품, 종실류 및 그 제품,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육류 및

그 제품, 난류, 어패류, 해조류, 유류 및 그 제품, 유지류, 음

료 및 주류, 조미료류, 조리가공식품류, 기타)으로 분류하

였다.

개인별 일일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은 식품 섭취량 자료

에 본 연구진이 구축한 한국인 상용식품의 플라보노이드

함량 데이터베이스20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플라보노이

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대상식품의 선정, 함량값 수집 및

결정, 대체값 적용, 완성도 평가 순으로 진행하였다. 대상

식품의 선정 및 함량값 수집은 일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토대로 진행하였고,21-28 함량값 결정, 대체값 적용, 완성도

평가는 본 연구진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에 따라 진

행하였다.26-28 플라보노이드 함량 데이터베이스는 국민건

강영양조사의 1차 식품코드를 기준으로, 제 4, 5기 국민건

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대상자가 섭취한 모든 식품

(3139개)에 대하여, 플라보노이드 7종 (플라보놀, 플라본.

플라바논, 플라바놀, 안토시아니딘, 이소플라본, 프로안토

시아니딘)과 각 플라보노이드 성분 31종의 함량 자료를 구

축한 것이다: flavonols (quercetin, kaempferol, myricetin,

and isorhamnetin), flavones (luteolin, and apigenin),

flavanones (eriodictyol, hesperetin, and naringenin),

flavan-3-ols (catechin, epicatechin, epigallocatechin,

theaflavin, theaflavin 3-gallate, theaflavin 3'-gallate,

theaflavin 3,3'-digallate, and thearubigin), anthocyanidins

(cyanidin, delphinidin, malvidin, pelargonidin, peonidin,

and petunidin), isoflavones (daidzein, genistein, and

glycitein), and proanthocyanidins (dimers, trimers, 4~6

monomers, 7~10 monomers, and > 10 monomers). 대상식

품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농촌진흥청의 기능성 성분표21

에 제시된 함량값을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기능성 식품

표에 값이 제시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미국 농림부 플

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29-31 Phenol-Explorer 데이터베

이스32-34와 국내·외에서 출판된 문헌에서 함량값을 수집하

여 사용하였다. 문헌에 함량값이 없는 식품에 대하여는 대

체값을 적용하였는데, 영양소 조성이 유사하나 가공 형태

가 다른 식품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한 수분 환산

계수를 이용하여 함량값을 산출하였고, 플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특정 식품군 (육류 및 그

제품, 어패류)에는 논리적 제로값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완성도 (coverage)는 식품의 가짓수 측면

에서 함량값이 있는 식품의 개수와 대상 식품의 개수의 비

율이 49.5%였으며, 식품의 섭취량 측면에서 대상자들이

섭취한 식품 중 데이터베이스에 함량값이 있는 식품의 양

과 대상자들이 섭취한 총 식품의 양의 비율이 76.0%였다.

구축된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는 1차 식품코드 별로

100 g당 7종의 플라보노이드 비배당체의 함량을 mg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별 일일 개별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은

개인별 일일 식품 섭취량에 식품별 함량값을 곱하여 계산

하였으며, 이를 모두 합하여 개인별 일일 총 플라보노이드

섭취량 (mg/d)을 산출하였다. 이 때, 함량값이 없는 식품의

함량은 제로값으로 계산되었다. 열량을 보정한 일일 총 플

라보노이드 섭취량은 개인이 섭취한 열량 1,000 kcal당 플

라보노이드 섭취량 (mg)으로 산출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자료처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치 (weight), 집락추출 변수 (psu), 분산추정층 (kstrata)

을 이용한 복합표본설계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때,

가중치는 건강설문·영양조사 연관성 가중치를 이용해, 기

수간 통합가중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성별과 식품안

정성 수준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비

율로 제시하였으며, 집단 간 비교 시에는 Rao-Scott chi-

square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성별과 식품안정성 수준에

따른 식품군 및 플라보노이드의 섭취량은 평균과 표준오

차로 제시하였으며, 식품안정성이 확보된 집단과 미확보

된 집단 간의 섭취량의 차이는 surveyreg procedure을 이

용한 t-test를 실시하여 검정하였다. 식생활 형편에 따른 플

라보노이드 섭취량과 플라보노이드 섭취 밀도는 surveyreg

procedure을 이용한 일반화 선형 모형 (generalized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그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주요 기여 식

품군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군별 플라보노이드의 섭취량

과 총 섭취량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하였다. 주요 급원식품

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차 식품코드를 기준으로, 식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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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보노이드 함량, 섭취량의 평균과 표준오차, 총 플라보

노이드 섭취량에 대한 기여도와 누적 기여도를 제시하였

다. 통계처리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3, SAS Institute, Cary, N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α =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 과

식품안정성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및
 

생활습관
 

특성

성별 식품안정성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및 생활습관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

다. 남성 대상자 중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은 5.8%였고, 여성

대상자 중에서는 6.6%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식품안정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by food security status

Characteristic1)
Males

P-value3)
Females

P-valueFood Secure2)

(n = 12,677)

Food Insecure

(n = 777)

Food Secure

(n = 18,272)

Food Insecure

(n = 1,291)

Age (%)

19 ~ 29 20.33) 17.4 

< .0001

19.3 11.6 

< .0001

30 ~ 49 45.5 31.0 43.0 27.5 

50 ~ 64 23.1 28.8 22.8 25.3 

65 ~ 74 7.8 13.8 9.3 19.4 

75 + 3.3 9.0 5.7 16.2 

Survey phase (%)

IV (2007 ~ 2009) 43.8 62.4 
< .0001

43.2 62.8 
< .0001

V (2010 ~ 2012) 56.2 37.6 56.8 37.2 

Household Income4) (%)

Low 12.6 48.5

< .0001

15.6 50.2 

< .0001
Middle-Low 25.8 29.5 26.2 31.6 

Middle-High 30.8 16.1 29.0 13.9 

High 30.8 5.9 29.2 4.3

Education level (%)
<
= Elementary 11.6 35.1

< .0001

23.6 55.1

< .0001
Middle school 10.0 15.7 9.8 13.2 

High school 42.5 34.9 37.9 25.7 
>
= College 35.9 14.3 28.6 6.0

Alcohol consumption5) (%)

 yes 73.7 62.2 < .0001 40.4 32.2 0.0002

Smoking6) (%)

 yes 43.6 47.0 0.1645 5.8 9.5 0.0003

Supplement use (%)

 yes 24.4 16.6 < .0001 33.7 20.9 < .0001

Breakfast consumption7) (%)

 yes 72.4 75.6 0.2144 74.7 77.5 0.1527

Eating out (%)
>
= 1 time a day 10.8 15.7

< .0001

22.2 22.4

< .00011 ~ 6 times a week 51.6 65.0 64.0 70.0
<
= 3 time a month 37.6 19.3 13.8 7.6

Nutrient intakes (mean ± SE) 

Energy (kcal/d) 2,319.0 ± 10.9 1,999.0 ± 43.0 < .0001 1,675.3 ± 6.9 1,471.3 ± 22.5 < .0001

Carbohydrate (g/d) 352.3 ± 1.6 324.9 ± 6.4 < .0001 282.8 ± 1.2 262.0 ± 3.7 < .0001

Protein (g/d) 84.8 ± 0.5 66.1 ± 1.6 < .0001 60.0 ± 0.3 48.8 ± 1.0 < .0001

Fat (g/d) 49.0 ± 0.4 34.6 ± 1.5 < .0001 33.9 ± 0.3 24.6 ± 1.3 < .0001

%, Mean ± SE are weighted to represent the Korean population.

1) Number of missing values are 557, 606, 653, 595, 8 and 11 for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alcohol consumption, smoking,

breakfast consumption and eating out. 2) “Food secure” meant able to eat enough and adequate amount of food, “Food insecure”

meant unable to afford enough food. 3) Prevalence assessment were analyzed by weighted Rao-Sott chi-square test and nutrient

intake comparisons were completed by weighted t-test. 4) Household income: low (first quartile), middle-low (second quartile), mid-

dle-high (third quartile), high (fourth quartile) 5) Alcohol consumption: “yes” meant drank more than once a month over the past year 

6) Smoking: “yes” meant smoked >100 cigarettes over lifetime and still smoking 7) Breakfast consumption: “yes” meant had breakfasts

for both of the 2 days before the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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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군과 미확보군의 연령, 조사기수, 가구 소득수준, 교

육수준, 월간음주 여부,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 외식 빈도 분

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에서 남성

과 여성 모두 19~49세 청장년층의 비율이 낮았고, 50세 이상

중노년층의 비율이 높았다 (p < 0.0001).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에서 가구 소득수준이 ‘하’, ‘

중하’ 인 비율이 높았고 (p < 0.0001), 교육수준이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인 비율이 높았다 (p < 0.0001). 생활습관특성

중 월간음주 여부는 남녀 모두에서 식품안정성 확보군의 음

주자 비율이 미확보군의 음주자 비율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p < 0.0001, p = 0.0002), 식이보충제 복용자 비율은 식품안

정성 확보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01).

한편, 현재흡연 여부는 여성에서만 식품안정성 확보군

과 미확보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p = 0.0003),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의 흡연자 비율이 확보군보다 높았

다. 아침식사 여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식품안정성 확

보군과 미확보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열량 및 다량

영양소 섭취량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모든 영양소에 대

해 식품안정성 확보군의 섭취량이 미확보군의 섭취량보

다 높았다 (p < 0.0001).

식품안정성에
 

따른
 

플라보노이드
 

섭취실태

성별 식품안정성에 따른 플라보노이드 섭취량 및 열량

1,000 kcal당 플라보노이드 섭취량 (섭취 밀도)에 대해 분

석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남성 식품안정성 확보

군의 일일 평균 총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은 322.8 mg으로,

미확보군의 236.1 mg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p < 0.0001),

여성 식품안정성 확보군의 일일 평균 총 플라보노이드 섭

취량 역시 325.8 mg으로, 미확보군의 213.6 mg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p < 0.0001). 여성의 경우 7개 개별 플라보노

이드 모두에서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안

토시아니딘을 제외한 6개의 개별 플라보노이드에서 나타

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식품안정성 확보군과 미확보군 간

총 섭취 열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 섭취 열량

으로 보정하여 플라보노이드 섭취 밀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총 플라보노이드, 플라본, 플라바논, 플

라바놀에서만, 여성의 경우 총 플라보노이드, 플라본, 플

라바논, 플라바놀, 안토시아니딘, 프로안토시아니딘에서

식품안정성 확보군과 미확보군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

었다. 

식생활형편 문항에 대한 응답에 따라 남녀 대상자를 각

각 ‘식품안정성 완전확보군 (full security)’, ‘식품안정성

불완전확보군 (marginal security)’, ‘식품안정성 미확보 초

기단계군 (low security)’, ‘식품안정성 미확보 심화단계군

(very low security)’의 4군으로 구분하여, 식생활 형편에

따른 플라보노이드 섭취량과 플라보노이드 섭취 밀도를

Table 2. Daily flavonoid intake, and flavonoid density among Korean adults by food security status

Males
P-value2)

Females
P-value

Food Secure1) Food Insecure Food Secure Food Insecure

Flavonoid intake (mg/d)

Flavonols 73.7 ± 1.13) 59.8 ± 4.2 0.0013 55.6 ± 0.8 47.3 ± 2.5 0.0017

Flavones 1.0 ± 0.1 0.5 ± 0.1 < .0001 1.0 ± 0.1 0.5 ± 0.1 < .0001

Flavanones 34.0 ± 3.0 16.8 ± 5.5 0.0047 39.9 ± 2.4 22.3 ± 5.0 0.0008

Flavan-3-ols 43.6 ± 1.8 22.7 ± 3.6 < .0001 62.2 ± 2.1 28.5 ± 3.8 < .0001

Anthocyanidins 33.9 ± 1.4 28.0 ± 4.4 0.1857 42.0 ± 2.1 26.3 ± 2.5 < .0001

Isoflavones 67.8 ± 1.4 57.7 ± 5.0 0.0484 48.7 ± 0.9 37.6 ± 3.3 0.0011

Proanthocyanidins 69.1 ±  2.1 50.7 ± 5.0 0.0279 76.6 ± 2.0 51.1 ± 4.4 < .0001

Total Flavonoids 322.8 ± 5.4 236.1 ± 15.6 < .0001 325.8 ± 5.4 213.6 ± 10.4 < .0001

Flavonoid density (mg/1,000 kcal/d)4)

Flavonols 31.8 ± 0.5 30.2 ± 2.2 0.4880 33.3 ± 0.5 33.6 ± 1.9 0.8803

Flavones 0.4 ± 0.0 0.3 ± 0.0 < .0001 0.6 ± 0.0 0.4 ± 0.0 0.0003

Flavanones 14.8 ± 1.2 6.7 ± 2.0 0.0002 23.9 ± 1.5 13.5 ± 2.7 0.0005

Flavan-3-ols 19.2 ± 0.8 11.4 ± 1.9 0.0001 36.9 ± 1.3 17.9 ± 2.3 < .0001

Anthocyanidins 14.7 ± 0.6 14.3 ± 2.3 0.8850 23.4 ± 0.8 18.0 ± 2.2 0.0175

Isoflavones 30.4 ± 0.6 28.3 ± 2.1 0.3313 29.8 ± 0.6 25.8 ± 2.1 0.0679

Proanthocyanidins 30.7 ± 0.9 27.0 ± 4.8 0.4428 45.7 ± 1.1 34.8 ± 3.2 0.0013

Total Flavonoids 141.9 ± 2.2 118.3 ± 8.0 0.0039 193.4 ± 2.9 144.0 ± 6.7 < .0001

1) “Food secure” meant able to eat enough and adequate amount of food, “Food insecure” meant unable to afford enough food.

2) P-value are for the difference between food secure group and food insecure group, obtained by t-test using surveyreg procedure.

3) Mean ± SE 4) Calculated by dividing flavonoid intake by 1000 kcal of caloric intake.



512 / 식품안정성에 따른 플라보노이드 섭취

분석한 결과는 Fig. 1에서와 같다. 총 열량으로 보정하기

전과 후 모두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은 식생활 형편이 좋을

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p < 0.0001).

식품안정성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
 

및
 

주요
 

급원
 

식품

군
 

및
 

식품

대상자의 성별 식품안정성에 따른 일일 식품군 섭취량

(g/day)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채소류

(각 p < 0.0001), 과일류 (p = 0.0015, p < 0.0001), 어패류

(p = 0.0026, p < 0.0001), 유지류 (각 p < 0.0001), 조미료류

(각 p < 0.0001)는 식품안정성 확보군이 미확보군보다 유

의하게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종

실류 및 그 제품 (p = 0.0018), 음료 및 주류 (p < 0.0001)를,

남성의 경우 버섯류 (p = 0.0013)와 육류 및 그 제품 (p =

0.0008)을 식품안정성 확보군이 미확보군보다 유의하게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다. 

식품안정성 확보군과 미확보군 간, 플라보노이드 섭취

량에 대한 주요 기여 식품군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식품군별 플라보노이드 섭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섭취

량에 대한 기여도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주요 급원 식품

군은 과일류, 채소류, 두류 및 그 제품, 곡류, 음료 및 주류

등이었다. 또한, 식품 10개에 대하여 각 식품의 플라보노이

드 함량, 각 식품으로부터의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의 평균

과 표준오차, 각 식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에의 기여

도와 누적 기여도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식품안정성 확

보군의 플라보노이드 섭취에 가장 크게 기여한 식품은 사

과 (20.7%)였으며, 귤 (12.0%), 두부 (11.5%), 양파 (10.5%),

포도 (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의

플라보노이드 섭취에 기여한 식품은 사과 (14.9%), 두부

(13.3%), 귤 (12.6%), 양파 (11.1%), 포도 (6.1%) 순이었다.

주요 식품 10개의 누적 기여율은 각각 76.6%, 77.2%였다.

각 군의 플라보노이드 섭취에 기여한 식품의 가짓수는 식

품안정성 확보군이 235개, 미확보군이 168개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제 4, 5기 (2007~2012)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 남녀 성인의 식품안정성에

따른 플라보노이드 섭취 실태를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

양조사의 식생활형편 문항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구분한

결과, 남성과 여성 대상자 중 5.8%, 6.6%가 식품안정성이

미확보된 상태였다. 남녀 모두 총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놀,

플라본, 플라바논, 플라바놀, 이소플라본, 프로안토시아니

딘 섭취량이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총 섭취 열량을 보정한 후에는 총 플라보노이드, 플라본,

플라바논, 플라바놀 섭취량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발견되

었다. 이에 더해, 총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은 식품안정성 수

준이 불량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식품안정성과 플

라보노이드 섭취량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편, 남녀 모두에서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은 식품안정

성 확보군보다 채소류, 과일류 등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

고, 채소류와 과일류 섭취로부터 얻은 플라보노이드 섭취

량이 유의하게 적었다. 또한,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의 플라

보노이드 섭취에 기여하는 식품 중 두류 및 그 제품의 비율

Fig. 1. Mean intakes of total flavonoids and flavonoid density by food security status stratified by gender among Korean adults.

1) “Full” meant able to eat an adequate amount and variety of food, “marginal” meant able to eat an adequate amount but not

variety of food, “low” meant sometimes unable to afford enough food, “very low” meant often unable to afford enough food.

2) A is for total flavonoid intake; B is for flavonoid density, obtained by dividing flavonoid intake by 1000 kcal of caloric intake.

3) P-value calculated by weighted GLM is < 0.0001 for both A and B. 4) Small alphabets are used to compare the mean in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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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교적 높고, 과일류의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식품

안정성에 대한 문항을 도입하여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

속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식품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은

2005년 87.9%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 95.4%로 가장 높아

졌다가 2012년에는 다소 낮아진 92.2%로 파악되었다.35

이 때, 식품안정성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

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군의 식품

안정성 확보가구분율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은 식품안정성 확보군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은 사

람들의 비율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

은 경향도 발견되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

용해 분석한 연구들36,37 및 1999~2008 미국 국민건강영양

Table 3. Daily food group intake among Korean adults by food security status

Males
P-

value3)

Females
P-

value
Food Secure1) Food Insecure Food Secure Food Insecure

n2) Mean ± SE n Mean ± SE n Mean ± SE n Mean ± SE

Food group intake (g/d)

Grains 11,651 337.4 ± 1.9 713 339.5 ± 9.3 0.8189 17,392 271.3 ± 1.5 1,243 269.5 ± 5.2 0.7356

Potatoes and starches 4,720 77.4 ± 2.1 185 72.4 ± 8.6 0.5766 7,167 90.7 ± 2.2 376 84.5 ± 7.0 0.3995

Sugars and sweets 8,844 13.8 ± 0.3 412 12.9 ± 0.9 0.3123 12,714 9.4 ± 0.2 719 8.4 ± 0.6 0.0921

Legumes and legume products 7,973 68.1 ± 1.5 434 61.3 ± 5.3 0.2102 11,319 53.0 ± 1.0 685 50.7 ± 3.4 0.4975

Nuts and seeds 8,295 6.8 ± 0.8 385 4.5 ± 1.0 0.0697 12,213 5.5 ± 0.2 695 3.7 ± 0.5 0.0018

Vegetables 11,635 377.3 ± 2.9 708 324.9 ± 11.5 < .0001 17,332 288.3 ± 2.3 1,231 247.1 ± 6.7 < .0001

Mushrooms 2,411 22.0 ± 1.1 72 13.6 ± 2.4 0.0013 4,249 18.8 ± 0.6 153 20.7 ± 3.0 0.5292

Fruits 6,382 311.3 ± 5.6 237 246.7 ± 19.3 0.0015 11,676 307.1 ± 4.9 560 251.1 ± 13.1 < .0001

Meats and poultry 8,300 156.6 ± 2.5 347 124.6 ± 9.2 0.0008 11,032 106.1 ± 1.6 536 100.2 ± 9.6 0.5439

Eggs 5,515 52.6 ± 0.9 212 50.1 ± 4.1 0.5423 8,070 39.2 ± 0.6 342 44.4 ± 5.6 0.3547

Fish and shellfish 10,040 83.9 ± 1.4 547 67.8 ± 5.3 0.0026 14,388 53.9 ± 0.8 900 39.5 ± 2.2 < .0001

Seaweeds 5,863 10.2 ± 0.4 274 10.4 ± 1.5 0.8861 8,951 9.8 ± 0.3 496 11.3 ± 1.1 0.1840

Milk and dairy products 3,310 242.5 ± 4.5 111 296.9 ± 48.2 0.2627 6,239 215.6 ± 2.8 257 225.4 ± 11.2 0.3880

Oils and fats 10,398 11.3 ± 0.1 525 8.7 ± 0.5 < .0001 15,281 7.3 ± 0.1 903 5.6 ± 0.3 < .0001

Beverage and alcohols 9,523 399.8 ± 7.6 471 348.1 ± 41.7 0.2173 12,229 202.6 ± 4.4 671 138.6 ± 13.3 < .0001

Seasonings 11,501 45.0 ± 0.5 683 36.0 ± 2.1 < .0001 17,113 30.3 ± 0.3 1,181 24.6 ± 0.9 < .0001

Prepared foods 205 116.2 ± 11.6 10 87.4 ± 35.6 0.4478 304 84.5 ± 6.7 23 107.1 ± 22.8 0.3382

Others 510 8.5 ± 1.4 20 5.0 ± 1.4 0.0857 933 7.3 ± 2.4 39 7.1 ± 3.7 0.9607

1) “Food secure” meant able to eat enough and adequate amount of food, “Food insecure” meant unable to afford enough food .

2) Stratified sample size 3) P-value are for the difference between food secure group and food insecure group, obtained by t-test

using surveyreg procedure.

Table 4. Contribution of food groups to the total flavonoid intake among Korean adults by food security status

Males
P-

value3)

Females
P-

value
Food Secure1) Food Insecure Food Secure Food Insecure

%2) Mean ± SE % Mean ± SE % Mean ± SE % Mean ± SE

Food group intake (g/d)4)

Grains 4.4 14.3 ± 0.7 4.5 10.7 ± 1.5 0.0282 4.0 12.9 ± 0.6 5.8 12.4 ± 1.7 0.7968

Legumes and legume products 19.5 62.8 ± 1.8 22.8 53.8 ± 5.7 0.1190 13.3 43.4 ± 1.0 18.0 38.4 ± 3.8 0.2048

Nuts and seeds 0.3 0.9 ± 0.1 0.1 0.2 ± 0.0 < .0001 0.2 0.7 ± 0.1 0.1 0.1 ± 0.0 < .0001

Vegetables 25.0 80.7 ± 1.0 28.9 68.3 ± 4.3 0.0051 17.4 56.8 ± 0.7 23.5 50.1 ± 2.5 0.0103

Fruits 46.3 149.5 ± 4.9 38.9 91.7 ± 12.5 < .0001 60.8 198.0 ± 5.0 50.6 108.1 ± 9.4 < .0001

Beverage and alcohols 3.4 11.0 ± 1.3 1.6 3.7 ± 0.8 < .0001 3.5 11.3 ± 1.5 1.1 2.3 ± 0.4 < .0001

Seasonings 1.0 3.2 ± 0.1 1.2 2.9 ± 0.3 0.2155 0.7 2.2 ± 0.1 1.0 2.1 ± 0.2 0.6532

1) “Food secure” meant able to eat enough and adequate amount of food, “Food insecure” meant unable to afford enough food.

2) Percentage of the food group contributing to the total flavonoid intake 3) P-value are for the difference between food secure

group and food insecure group, obtained by t-test using surveyreg procedure. 4) Food groups of which the contributions were

neglectable are not suggested in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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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선행 연구6와도 일관된 결과로,

식품안정성이 사회경제적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상자들의 생활행태 분포를 분석한 결과, 식품안

정성 미확보군 중 음주자 비율은 낮았고, 흡연자 비율은,

여성에서는 유의하게 높았고 남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비교적 높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단일

문항을 이용해 프랑스 성인을 식품안정성 수준에 따라 4군

으로 구분하여 수행된 연구에서도 식품안정성 수준이 더

낮은 집단의 흡연율이 더 높았는데, 흡연자는 담배 구매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고, 담배가 굶주림이나 삶의 어려움을

견디게 도와줄 수 있으며, 흡연자들은 현재 행동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덜 고려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 등으로 이를 설명한 바 있다.38 식이와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식품안정성 미확보군 중 식이보충제를 복용하

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았으며, 외식 빈도가 높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에서 식품안정성 확보군에

비해 미확보군의 열량과 다량 영양소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 식품안정성과 열량 및 다량영양소의 관련성에 대

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없으나,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

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유의한 수준에서 단백질이, 유의하

지 않은 수준에서 열량, 탄수화물, 지방의 섭취량이 식품안

정성 미확보군에서 더 낮았다.36

본 연구에서 식품안정성은 총 플라보노이드 및 대부분

의 개별 플라보노이드 섭취량과 관련이 있었다. 식품안정

성에 따른 플라보노이드 섭취 실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식품안정성과 사회경제적 수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가구소득 수준 혹은 교육

수준에 따라 플라보노이드 섭취 실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한 연구 결과들로부터 식품안정성에 따라 플라

보노이드 섭취량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유추해볼 수 있다.

미국 성인의 플라보노이드 섭취 실태를 보고한 연구들에

서는 일관되게 소득 수준에 대한 지표인 Poverty Income

Ratio가 낮을수록 총 플라보노이드 및 개별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이 낮은 경향성이 나타났다.21,39,40 유럽 성인의 플

라보노이드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일관되게 교

육 수준이 낮을수록 총 플라보노이드 및 개별 플라보노이

드 섭취량이 낮은 경향성이 나타났다.22,41 다만, 본 연구에

서는 플라보놀과 이소플라본 섭취량이 남녀 모두에서 식

품안정성 확보군과 미확보군 간의 차이가 총 섭취 열량 보

정 후에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고, 프로안토시아니딘은 남

성에서 총 섭취 열량 보정 후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안토시아니딘은 남성에서 총 섭취 열량 보정 전·후 모두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 및 성별에 따라 식품

섭취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각 플라보노이드를 풍

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식품으로는, 플라보놀의 경우 다양

한 채소와 과일, 안토시아니딘의 경우 붉은색 과일, 프로안

토시아니딘은 과일과 차, 와인, 이소플라본은 대두와 대두

제품이 잘 알려져 있다.42 식물성 식품의 비중이 높은 한식43

의 섭취가 식품안정성 확보군과 미확보군의 플라보노이

드 섭취량 차이를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제기

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 성인 남녀의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은

Table 5. Top 10 major food items contributing to the total flavonoid intake among Korean adults by food security status

Food Secure1)

Rank
Food 

items2)

Total Flavonoid 

Content

(mg/100g)

Average Intake

(mg/d)
Contri-

bution3)

(%)

Cum

%4)

(%)

Rank
Food 

Items

Total Flavonoid 

Content

(mg/100g)

Average Intake

(mg/d) Contri-

bution

Cum

%
Mean ± SE Mean ± SE

1 Apples 108.5 63.9 ± 2.0 20.7 20.7 1 apples 108.5 32.1 ± 3.7 14.9 14.9

2 Mandarines 152.5 37.3 ± 2.4 12.0 32.7 2 tofu 181.0 28.7 ± 2.2 13.3 28.2

3 Tofu 181.0 35.6 ± 0.7 11.5 44.2 3 mandarines 152.5 27.0 ± 5.5 12.6 40.8

4 Onions 66.8 32.6 ± 0.5 10.5 54.7 4 onions 66.8 23.9 ± 1.3 11.1 51.9

5 Grapes 86.7 22.6 ± 2.1 7.3 62.0 5 grapes 86.7 13.1 ± 3.4 6.1 58.0

6 Strawberries 209.3 12.0 ± 1.0 3.9 65.9 6 radish 7.6 9.8 ± 0.8 4.5 62.5

7 Radish 7.6 9.9 ± 0.2 3.2 69.1 7 radish leaves 43.7 9.3 ± 1.1 4.3 66.8

8 Sorghum5) 1,952.1 9.3 ± 0.4 3.0 72.1 8 strawberries 209.3 8.5 ± 2.0 3.9 70.7

9 Persimmons 30.0 7.2 ± 0.5 2.3 74.4 9 soybean5) 481.42 7.4 ± 1.7 3.4 74.1

10 Grape juice 127.9 6.9 ± 0.9 2.2 76.6 10 sorghum5) 1952.1 6.7 ± 1.1 3.1 77.2

Total food items (n = 235) 324.4 ± 4.4 100.0 100.0 Total food items (n = 168) 223.6 ± 9.0 100.0 100.0

1) “Food secure” meant able to eat enough and adequate amount of food, “Food insecure” meant unable to afford enough

food. 2) Secondary food items from KNHANES (n = 789) 3) Percentage of the food item contributing to the total flavonoid

intake 4) Cumulative percentage of the food items contributing to the total flavonoid intake 5) mostly consisted of dried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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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정성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 성인 남녀보다 플

라보노이드 섭취량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NHANES 자료를 이용한 연구40에서 남성이 399.54 mg/d,

여성이 334.93 mg/d를 섭취했고, 유럽 EPIC cohort 자료를

이용한 연구44에서는 남성이 335.0 mg/d, 여성이 332.2

mg/d를 섭취하였으나 한국 성인 중 식품안정성이 확보된

집단의 남성이 322.8 mg/d, 여성이 325.8 mg/d를 섭취하

였고 식품안정성이 미확보된 집단의 섭취량은 그보다도

훨씬 낮았다. 플라보노이드의 종류별로 보았을 때는, 한국

성인의 플라보놀,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니딘의 섭취량이

국외에서 보고된 것보다 많고, 플라바놀과 프로안토시아

니딘의 섭취량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40,44 한편, 본 연구에

서 제시한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

행된 선행 연구45의 결과보다는 상당히 높았다. Kim 등45은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프로

안토시아니딘을 제외한 6종의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을

107 mg/d로 제시했는데, 본 연구에서 보고된 6종의 플라보

노이드 섭취량은 162.5~254.0 mg/d였다. 이 같은 차이는

대상 집단이 섭취한 식품의 차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식품 및 함량값의 차이 등에 기인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안정성에 따른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의 차이를 설명

하기 위해 각 군의 일일 식품군 섭취량을 확인한 결과, 식

품안정성 미확보군의 채소류와 과일류의 섭취량이 확보

군에 비해 낮아, 이것이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의 차이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였다. 이에 식품군별 플라

보노이드 섭취량을 분석해본 결과, 식품안정성 미확보군

이 확보군에 비해 채소류와 과일류로부터 얻는 플라보노

이드의 양이 유의하게 적었다.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에서

채소, 과일 등의 섭취량이 낮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보고되었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식품안정성과 식사의

질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연구 논문에서는 식품

안정성 미확보군의 채소, 과일, 유제품 섭취량이 낮다는 것

을 확인하였고,46 프랑스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

서는, 식품안정성 수준이 낮아질수록 채소류, 과일류, 어류

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아지고, 식사의 질 지표도 낮아졌

음을 발견했다.38 이는 채소와 과일 등 질이 높은 식품은 에

너지 밀도가 높고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 식품

등 질이 낮은 식품보다 가격이 더 높고, 접근하기가 더 어

려워 식품안정성 수준에 따라 식품 선택에 차이가 발생하

기 때문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47

급원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안정성 확보군과 미확보군의

식품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각 식품의 기여도가 달

랐는데, 식품안정성 확보군은 사과, 귤, 포도, 딸기 등 과일

의 기여도가 높았던 반면,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은 두부와

대두의 기여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는 식품안정성 미확보

군에서 플라보노이드 섭취에 대한 두류 및 그 제품과 채소

류의 기여도가 비교적 높고, 과일류와 음료 및 주류의 기여

도가 비교적 낮았던 것과 유사하다. 이로부터 총 섭취 열량

으로 보정한 이소플라본 섭취량이 식품안정성 확보군과

미확보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식품안

정성 미확보군의 식사에서 두부와 대두가 차지하는 비중

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주요 기여

식품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 식품의 가격, 접근

성, 식품안정성에 따른 식사패턴의 차이 등으로 추정되나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정성을 평

가할 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단일 문항을 기준으로 두 군

으로 구분하였다. 이 단일 문항도 선행 연구에서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나,18 식품안정성의 구성요인인 식품의 유용성,

이용성,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었다.1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2012년부터 미국 식

품안정성 조사 모듈에 근거하여 개발한 18개 문항의 한국

형 식품안정성 측정 도구48를 도입하였으므로, 이 문항을

이용하여 식품안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이용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섭취한 총

식품의 양의 76.0%를 설명하는 한국인 상용식품의 플라

보노이드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한국인 식사의 플

라보노이드 섭취량을 추정하였으나, 데이터베이스의 완

성도가 여전히 충분치 않으므로 실제 섭취량보다 낮게 평

가되었을 수 있다. 대표성 있는 시료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

한 방법으로 분석된 플라보노이드 함량값을 더 많이 포함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기

를 기대한다. 이에 더해, 플라보노이드 뿐 아니라 카로티노

이드, 프로안토시아니딘 등의 파이토케미컬의 섭취량을

평가하는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면 식품안정성에 따른 식

사의 질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체계적인 방법

으로 구축된 한국인 상용식품의 플라보노이드 함량 데이

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한국인의 플라보노이드 섭취 실태

를 분석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식사조사자료

를 이용하여 특정 성분의 섭취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해

당 집단의 상용식품의 특정성분 함량 데이터베이스가 필

요하므로, 연구자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필요한 상용식품

의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전에

Kwon 등49은 한국인 상용식품의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

이스 구축 방법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는데, 2008년 국민건

강영양조사에 포함된 식물성 식품 1,549개를 대상으로 플

라보노이드 6종에 대하여 미국 농무성 플라보노이드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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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베이스, 한국 농촌진흥청 기능성 성분표, 일본 기능성 식

품인자 데이터베이스, 국내?외 문헌에서 제시된 함량값을

수집하였고, 문헌에서 함량값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식품

에 대하여 대체값을 적용하여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Chun 등,21 Zamora-Ros 등,22,23

Samieri 등24의 국외연구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미국 농

무성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 Phenol-Explorer 데이

터베이스 등 국가가 주도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와 기타

문헌의 함량값을 수집하고, 함량값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값을 적용하여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플라보노이드 함

량 데이터베이스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발표하는 함량값

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과, 함량값이 없는 식

품에 대해서 발표된 문헌을 이용하거나 대체값을 적용하

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포함하는 식품과 성분에는 차이가 있다. 이는 연구목적에

따라 대상식품과 대상성분의 종류가 다를 수 있고, 이로 인

해 특징적인 연구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는 우리 국민의 플라보노이드 섭취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상용식품과 플라보노이드 종류를 최대한

많이 포함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최신 자료를 검색하여 데

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영

양조사 제 4, 5기 (2007~2012)에 참여한 성인 대상자들이

1번이라도 섭취한 식품을 모두 한국인 상용식품으로 간주

하여 포함하였고 (3,193개), 기존에 알려진 플라보노이드

7종 (31개 성분)을 포함하였으며, 최근에 발표된 문헌과 플

라보노이드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식품안정성과 플라보노이드 섭취의 관련성을

분석한 초기 단계의 연구로서, 식품안정성과 건강 수준 간

의 연관성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경제

적 수준에 따른 식사의 질 차이를 좁히기 위한 관련 영양

정책 및 사업의 근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식품안정성에 따른 플라보

노이드 섭취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 4, 5

기 (2007~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한국인 상용식

품의 플라보노이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식품안정성

에 따른 총 플라보노이드 및 개별 플라보노이드 섭취량, 식

품군 섭취량, 주요 급원 식품군 및 10개 식품을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생활형편 문항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식품안정성 확보군과 미확보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

과, 남녀 모두에서 연령, 조사기수, 가구 소득수준, 교육수

준, 월간음주 여부,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 외식 빈도에 따

른 두 군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녀 모두

총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놀, 플라본, 플라바논, 플라바놀,

이소플라본, 프로안토시아니딘 섭취량이 식품안정성 미

확보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총 섭취 열량을 보정한 후에

는 총 플라보노이드, 플라본, 플라바논, 플라바놀 섭취량만

유의하게 낮았다. 총 열량 보정 후, 안토시아니딘과 프로안

토시아니딘은 여성에서만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의 섭취량

이 유의하게 낮았다. 총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은 식품안정

성 수준이 불량할수록 낮아지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식품

안정성 미확보군은 식품안정성 확보군보다 채소류, 과일

류 등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낮았고, 과일류, 채소류로부터

섭취한 플라보노이드의 양이 유의하게 적었다. 식품안정

성 확보군의 주요 급원 식품은 사과 (20.7%), 귤 (12.0%),

두부 (11.5%) 등이며, 식품안정성 미확보군의 주요 급원

식품은 사과 (14.9%), 두부 (13.3%), 귤 (12.6%) 등으로,

미확보군의 플라보노이드 섭취에 기여하는 식품 중 두류

및 그 제품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과일류의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식품안정성과 플라보노이드 섭

취량에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식품안정성에

따른 식품 섭취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후 더욱 정확한 식품안정성 조사 자료와 더욱 포괄적인

파이토케미컬 섭취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면 식품

안정성에 따른 식사의 질 차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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